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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해역에 적합한 김 양식 품종 찾는다
- 2024년도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교습어장 과제 최종 선정 -

- 지역 적합 품종 개발 통해 김 양식 어가 소득 증대 기대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수산기술지원센터는 2024년도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교습어장 공모를 통해 「김 국유품종을 활용한 지역 적합 품종 

개발」 과제가 신규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연구·교습어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양식품종과 어구·어법을 

개발하거나 연구기관의 시험연구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관리·운영하는 사업이다.

현재 인천시 관내 김 양식 면허는 총 49건에 양식 면적 1,152ha(헥타

르)로 2023년산(‘22. 11. ~ ’23. 4.) 김 생산량은 6,338톤, 생산액은 56

억 원을 기록했다.

이번 연구과제의 품종인 ‘김 국유품종’은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연

구소에서 육종 개발한 토종 김으로 현재까지 18개의 국유품종보호권이 

출원 및 등록돼 있다. 



- 2 -

김에는 단백질과 비타민을 많이 함유해 영양이 풍부한 식품으로 전 세계 

김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수산 식품 수출 1위 품종으

로 자리매김해 왔다.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소에서 개발한 

김 국유품종 18품종 중 4품종을 선정해 인천시 관내 해역에 적합한 

품종을 탐색하고, 안정적으로 김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해조류연구소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향후 김 양식어업인 어가 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 1억 3,500만 원(1년 차 

4,500만 원, 2년 차 4,500만 원, 3년 차 4,500만 원)이며, 해조류연구소에

서 4품종 분양을 시작으로 옹진군 영흥도 해역에서 현장 적용 시험 및 

어장환경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율민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김 국유품종을 활용한 지역

적합품종 개발을 통해 김 양식산업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연

구‧교습어장 사업을 통해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어가소득 증대 등 어

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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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인천시 김 양식어장 전경 및 연구‧교습어장 공모사업 평가

인천시 김 양식장 전경

연구‧교습어장 공모사업 평가


